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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하신 그리스도
성경말씀: 히13:8

캐나다 여행, 1992년 9월 초, 29년 전에 미국을 거쳐 캐나다 몬트리올을 거쳐 뉴브런스윅, 프레데릭턴

캐나다에서 맞은 첫 도시, 퀘벡 주에 위치, 캐나다 제2의 도시, 불어와 영어 공용

5박 6일의 짧은 여정,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 흥미가 없음. 불어 사용, 아예 나가다니는 것 포기

점심, 걸어서 갈수 있는 곳, 맥도날드, 걸어서 갔다가 베이라는 백화점과 젤러스(이마트)

30년 전에는 그렇게 훌륭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 너무 형편없음. 걱정이 될 정도

다 변했고 변하고 있다. ★★★ 가만히 나를 보니 얼굴 모습이 초췌하다. 늙어간다. 죄 덩어리

영화를 봐도, 걸어 다니는 사람을 봐도 소망이 없다.

킹제임스 성경 DVD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의 확신과 보존의 섭리를 느낀다.

그 말씀 속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히1:10-12, 주는 동일하시다. 영원하시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히브리서 13:8의 배경

13:8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구절이다. 앞뒤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 모두 이 세상에서 하늘 바라보며 믿음 지키고 살다가 갔다.

쉬었을까? 어려웠을까? 구원은 쉬운데 성화의 삶은 어렵다. 한순간, 일생

12장 1절: 이런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히브리 사람들아,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라.

12장 2절: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창시지요, 완성자(종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자.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보고 수치를 견디셨다.

12장 5-11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징계가 있다. 징계가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

12장 12-17절: 힘을 내라.

12장 18-29절: 우리의 최종 목적지, 율법이 아니다. 은혜이다. 시내 산이 아니라 시온 산이다.

아벨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13장 1-7절: 우리가 할 일, 형제 사랑, 나그네 대접, 결박 중에 있는 자들 위로, 올바른 결혼 생활, 

탐욕이 없는 행실, 만족이 있는 생황: 내가 너를 돕는다.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13:8의 목적

그리고 나서 드디어 13장 8절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불변하신다. ★★★

세상은 변해도 그분은 불변하므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싸우라는 말이다.

인생이 힘든가? 그분은 불변하신다. ★★★

그분의 인품과 계획이 연약해서 자꾸 변하면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

오늘 도와주고 내일 내팽개치면 어떻게 신뢰하는가?

오늘은 선한 자를 사랑하고 내일은 악한 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신뢰하는가?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고 내일은 미워하면 어떻게 신뢰하는가?

어제 계획을 세우고는 내일 바꾸면 어떻게 신뢰하는가?

어제의 그분이 오늘과 다르면 어떻게 신뢰하는가?

그분의 말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어떻게 신뢰하는가?

그분의 명령과 교리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어떻게 신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불변하신다. ★★★

어떤 분이신가

1. 창조자 하나님이시다(요1:1-3).

2.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딤전1:15; 2:6).

3. 재림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계22:20).

4.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행17:30-31).

영원토록 동일하게 창조자, 구원자, 재림자, 심판자이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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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서 보여 주신 그분의 인품

1. 죄인들을 받아주신다. 한도 없이 끝도 없이(마9:13).

아이러니: 죄인이면 OK, 죄인 아닌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세리들, 창녀들, 병든 자들, 마귀 들린 자들,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그분께 그냥 나가면 된다.

“주여....”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무슨 긴 말이 필요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 잘못을 범한다. 작은 것은 야단을 친다.

너무 큰 것은 같이 안고 운다. 사랑하니까. 내 아이니까. ★★★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마18:21).

당신은 죄인인가? 연약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고넬료) ★★★

송명희 시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난 그 사랑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잡으시네.....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좌절시키시고 사랑하시고 ★★★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영원토록

롬8:35, 38-39, 그 이유: 예수님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2. 종교인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용서하지 않으신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자들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들

자기 위치를 모르는 자들(교만한 자들)

교회에 와서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위선자들아

언제까지 정죄하시는가? 영원토록 예수님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여기에 속하면 안 된다.

그분을 위해 살자

고전7:31, 이 세상의 패션은 없어진다.

우리의 교육, 재산, 능력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위해 써야 한다.

우리의 인품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우리의 목표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야 한다.

특히 언행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야 한다.

결론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결혼 이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불변하신다. 믿고 나아가자. ★★★


